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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58번 

151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Katherine Park • Gabriel Nguyen • Gloria Chang  

8시 미사 Chloe Lee • Ethan Lee • Joseph Lee 

9시 30분 미사  Seon Lee • Bona Lee • Justin Park 

11시 미사  Jason Yoo • Yule Bae • Silvia Jun 

12시 30분 미사 Anthony Choi • Stella Park • Shyun Kim  

5시 미사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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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구약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두 나

라 가운데 남쪽에 자리한 유다 왕국은 바빌론 유배라

는 뼈아픈 사건을 체험합니다. 나라를 잃은 왕과 백성

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서러움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바빌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하

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잃어갈 상황에 놓였

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생활

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율법과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집

회를 가졌고, 훗날 회당을 세워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

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파괴

된 성전이 재건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

는 회당이 자리하여 유다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중

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유년 시절부터 부모

님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기

도를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공생활 동안 여러 마을

을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주요 

활동은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

히 그분께서 자라신 나자렛에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봉독하시는 장면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 사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역할을 드러내고, 동시

에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오늘 복음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구

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에 직접 실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회중이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신원과 사명을 드

러내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 모습과 함께 그

분의 주요 활동이 백성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한 기

쁜 소식을 전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으로 복

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

람들이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복음의 장면을 떠

올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당은 성전과 달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

닙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회당은 미사를 드리

는 성당이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 대신 예식을 

행하는 공소와 같은 곳입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에 따

라 정해진 날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율

법에 따른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봉

독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은 유다인들이 

스스로 행한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사제 없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깊은 신앙 활동에 매진하였습니

다. 

 

   회당이 중심이 된 유다인들의 신앙생활은 한국 천

주교회의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점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선 시대의 

신앙인들은 사제의 부재로 미사와 고해 성사를 거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을의 회장을 중심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 정점인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꽃이 피

어나지만, 성사를 자주 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우촌에서 이루어진 신앙생활은 신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신앙을 증언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

쳤습니다. 성사생활 외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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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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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가

까이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

리는 본당에서 외적으로 신앙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

습니다.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모습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미사를 봉

헌하고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박해 시대를 겪는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신앙생활의 제약이 우리의 내적인 상

태를 계속 가두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모습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배

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

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자주 접하며 신심을 지니도록 합

시다. 

  오늘은 연중 제3주일로 새해 첫 달도 그 끝으로 

달려갑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혼란스러운 때에도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오미크론 변이도 

줄어들고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당분간 차가운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실내 생활이 길어지니 변이 감염에 더욱 조심하시

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주일에도 코로나 검사를 실

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뉴욕의 코비드 확진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바는 미사 후에 성당 방역

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미사 후 

5분 정도 봉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방역을 마

치고 다음 미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중 미사인 11시 미사 후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

니다.  

 

  또한 이달에는 여러 단체의 활동이 많이 제한 되

고 있어서 불편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줄어들고 있으니 2월이면 좀 더 자유롭게 활

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월이면 단체 회의도 

다시 시작하고 기본적인 행사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

는 코비드 팬데믹에 쌓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신

앙의 힘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려는 노

력이 절실합니다. 이는 가족 간에도 필요한 노력입

니다.  

 

  오늘 주일 복음인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게 오신 목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

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

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

를 선포하게 하셨다.”(4: 18-19)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아사야서를 펴고 위

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는 이미 예언된 하느님

의 계시가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이라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 선포의 중점은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메시아라고 하며 또 그리스도라 번역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

의 때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선포하

신 것입니다.  

 

  구원의 구체적 대상이 바로 고통받는 이들입니다. 

인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대상이고 그 구원을 위해 예

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궁극의 구

원인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우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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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통 안에서 신음만 하고 손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

라 나보다 더 아픈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동병상련의 자비

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아량에서 옵니다. 걱정과 염

려는 오히려 상대방을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에는 

반발이 따르고 반발을 억누르려는 말과 행동이 결

국은 가정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은 신문 

방송에 나오는 잔인한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

다. 상대방을 억누르려 하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거

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폭력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우리가 받는 인종 차별에 대해 민감하지만 우리가 

하는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구원 사업의 일선에 섰습니

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늘 선포한 예수님의 구원 

미션에 합당한 생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는 우

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로 하

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 영은 우리 각자의 탈렌트를 발휘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서로의 각기 다른 

능력과 힘을 합하면 거기에 하느님은 무한한 능력

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믿음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 마십시오.”(8: 10) 이에 한마디 

제 기도를 더 합니다. “또한 두려워 하거나 걱정하

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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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주일  

넷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2022년 1월 23일 

알 림 

성경통독 

코비드19 검사  

신년하례식  

특별헌금  

 

유아세례 부모교육  

초 봉헌  

초 축성  

설날 합동 미사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유아세례 
성경통독 후기 모집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의 후기를 모집합

니다. 후기는 Letter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연락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접수방법 : 이메일, 사목회 안내데스크 

       11 a.m. 미사 후에는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주소: stpauledugroup@gmail.com  

첫금요일 성시간  

2월 4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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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월 23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한국 학교  

단체회의 및 모임  

알 림 알 림 

성체조배 안내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구역분과 사물놀이 개강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3월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주일학교 개학 연기  

한국학교 겨울방학 연장  

발열 측정기  

로사리오 메주 주문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성물서적 판매 취소   

1월달 성물서적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및 월례회 취소 

1월 23일(오늘) 예정되었던 성소후원회 기도 

모임 및 1월달 월례회가 취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창문관리  

 

구역분과 회의 연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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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1월 23일 

생활상담소 상담 

1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김진배, 정재연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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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1월 23일 







Baptism  

  
 

 

 That those anointed to lead the Church may be 

prophets of truth and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word of God in scripture and tradi-

tion may be “spirit and life” for people toda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aptives of harmful addictions may find 

freedom from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s many parts of one body, we may work 

for the poor and marginalized in our communi-

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died may enjoy the com-

plete freedom of Christ the Redeemer.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anuary 23, 2022 

4th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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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est  

Special Collec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Korean School Winter Break

New Year Calendar  
Please take one to each household at the church 
office. 

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eking Donation for 2022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Date : Feb. 2nd (Wed)  7 a.m. mass                           

Before the mass start,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After mass, you may pick up your candles.  

Infant Baptism  

Sunday School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Collection  

Korean Schoo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3, 2022 (Year C) No. 2564 

Responsorial  

Psalm 
   Your words, Lord, are Spirit and lif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Nehemiah                         
   Nehemiah 8:2-4a, 5-6, 8-10 (69C)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12:12-30 or 12:12-14, 27 

Communion Antiphon 

   Look toward the Lord and be radiant;  
   let your faces not be abashed.  

Psalm 19:8, 9, 10, 15 

Not Enough To Be Catholic, We Must DO Catholic 

<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Many years ago I was traveling in Seoul looking for a Catholic parish that was actually inside Nam Dae Mun Shi 
Jang, the largest indoor market in Korea. The market was so large we had difficulty finding the building that func-
tioned as a church for Sunday Mass. We asked several merchants but they didn't know. One asked, "What's a 
Catholic Church?" Her coworker responded, "That's the Church that helps people." I must admit, if that's the rep-
utation of Catholicism in Korea, I'm all for it. 
 
   In the first reading, after the Jews returned from exile and were rebuilding the Temple in Jerusalem that had 
been destroyed by the Babylonians 70 years earlier. The prophet Ezra discovered sacred scrolls hidden within the 
walls. Today we heard how the Jews wept when they heard the law of God read to them. They wept because they 
remembered not only who they are, the Chosen People, but also what they were to do and how they were to live 
to honor their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Ezra tells them to rejoice and not weep because God has not forgot-
ten them. In the gospel, Jesus opens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hich describes what the Messiah would do. 
It's the Messiah's job description. Anyone can say they're the Messiah, but only the real Messiah would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restore sight to the blind, make the deaf hear and bring good news to the poor. The same 
thing holds true for us Catholics. It's not just who we are but what we do: feed the hungry, house the homeless, 
establish justice and stand with the poor and oppressed. If you worry that your faith is growing cold, try doing the 
Catholic things mentioned about. Nothing brings our cold faith back to life faster than service to the less fortunate. 

Today this Scripture  
passag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